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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16일 진행된 연등회 연등행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, 허민 국가유산청장 및 봉행위원단이 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. � 사진 제공=조계종

휴머노이드·AI 로봇들이 선두로 나섰던 올해 연등회 연등행렬은 AI시대에 대응하는 불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. 로봇과 인간이 만든 

10만 연등행렬과 연등회의 면면을 화보에 담았다. � 사진=특별취재팀

10만 연등 장엄한 종로…인간·로봇이 걷다

연등회 역대급 인파

세계인을 사로잡다

5월 16일 서울 흥인지문부터 조계

사까지 이어진 불기 2570년 연등회 

연등행렬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, 외

국인 관광객까지 50만명이라는 역대

급 인파가 몰리며 글로벌 축제 열기

를 더했다. 행렬이 시작되기 전부터 

도로 양옆은 관람객들로 가득 찼고, 

시민들은 사진을 찍으며 화려한 연

등행렬을 만끽했다.

남편과 함께 처음 연등회를 찾은 

이은숙(60) 씨는 “최근 광화문을 지

나가다 우연히 점등식을 봤는데, 연

등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이곳까

지 오게 됐다”며 “많은 사람이 다양

한 등을 들고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

맞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”고 

말했다. 

이날 서울 도심을 수놓은 연등 불

빛은 외국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

안겼다. 연등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

세계적인 전통문화축제로 자리매김

하고 있다는 평가다.

폴란드에서 온 마테우스(42) 씨 가

족은 연등회를 보기 위해 두 달 전부

터 한국 여행을 계획했다. 마테우스 

씨는 “한국에 오기 전부터 연등회가 

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라는 이야기를 

들었고 가족과 직접 보고 싶었다”며 

“현장에 와보니 안전 관리나 관람 환

경 등이 잘 준비돼 있어 축제를 더욱 

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다”고 밝혔다.

아내 마그다 씨도 “아이와 함께 온 

가족들을 위해 의자 같은 편의시설

까지 마련돼 있어 관람객들을 세심

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

다”고 강조했다.

친구가 보여준 연등회 사진에 매

료돼 프랑스에서 온 포레(19) 씨도 

“화려한 불빛이 특히 아름답고 한국

의 전통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어 기

쁘다”며 “연등 모양도 예쁘고 참가자

들의 의상도 독특해서 오래 기억에 

남을 것 같다. 오길 정말 잘했다”고 

웃어 보였다. � 이현희 수습기자

불기 2570년 연등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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